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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부동산 칼럼

일생에 한번 혜택 받을 수 있는 

집의 재산세 (Propositions 60/90)

Propositions 60/90는 집 재산세 (Pro 

-perty Tax)에 관련된 사안이며, 기존

에 살고 있었던집의 적은 재산세를 새

로 이사 가는 새 집에 그대로 적용(tax 

relief)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

20~30년 전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

주택의 재산세는 아주 낮지만, 오른 시

세에 팔고, 비슷한 다른 집을 구매하면, 

구입한 집 가격에 맞춰서 집 세금 또한, 

전의 집에 비해 폭등하는 현상을 염려

해서 이사를 꺼리는 노년층들을 배려

하는 사안이기도 하며, 살던 큰 집은 그 

집이 필요한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넘

겨주자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

됩니다. 

이 발의안 60/90의 혜택을 받으려면, 

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

니다.

1. 나이가 55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.

2. 평생에 한번만 (One-time only be 

-nefit)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3.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실제로 거주 하

는 집(Principal residence)이어야 하며, 

이사할 집도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.

4. 구매 시기는 살던 집을 팔고 2년 안

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 또는 건축(완

료 날짜)할 경우에 적용되며, 거주지역 

County에 Homeowners Exemption 

Form은 3년 안에 제출 해야 합니다.

5. 면제되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

다(Equal or lesser value).

*현재 사는 집을 팔기 전에 미리 집을 

사는 경우: 100% (판 가격) 또는 이하 

*현재 사는 집을 팔고 나서 1 년 안에 

집을 사는 경우: 105% 또는 그 이하

*현재 사는 집을 팔고 2번째 해에 집을 

사는 경우: 110% 또는 이하까지 혜택을 

받을 수 있습니다.

6. Proposition 60는 California 내, 같은 

County 에서 집을 팔고, 살 때 적용되는 

발의안이며, Proposition 90는 Califor-

nia내, 다른 County (이 Program이 채

택된 카운티)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

발의안입니다.

7. California Proposition 60 and 90, 

Property Tax Transfer to New Resi-

dence: 

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

(www.boe.ca.gov/proptaxes/prop60-

90_55over.htm)

■ 교육

내년도 대입 정원 크게 줄듯
갭이어 학생 때문

2021학년도 미국 대학 입시 시즌이 본

격 시작됐다. 8월 1일부터 원서 작성이 시

작됐다.‘미래교육연구소’(소장 이강렬)

에 따르면 금년에는 코로나로 SAT-ACT 

시험 점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 테스

트 옵셔널 정책을 채택한 대학들이 많다. 

이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찾기가 

어려워졌다. 과거에는 SAT점수를 기준으

로 지원 대학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할 수 

있었다. 

이런 경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GPA, 

즉 학교 성적일 수밖에 없다. 또한 AP-

IB-A레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

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. 또한 비학

업적 요소들이 더욱 더 중요한 상황이다. 

에세이와 추천서 그리고 액티비티가 훨

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.

또 한가지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. 2021

학년도 대학입학 정원이 대폭 줄어들 것

으로 보인다. 2020학년도 1학년에 입학

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으려

고 갭 이어, 즉 휴학을 신청했기 때문이

다. 이 학생들이 1년 뒤 등록을 하게 되면 

그만큼 입학 정원을 잠식하게 된다. 미국 

교육관련 단체 통계로는 27% 정도가 갭 

이어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. 그러면 미국 

대학 입학 정원이 27% 줄어들게 된다. 이

런 상황속에서 2021학년도 지원 학생들

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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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/ 전문인 칼럼

입학의 문이 대폭 좁아지는 상황에서 

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.

하나는 지원 대학수를 늘리는 것이다. 

여기에 또 하나 전략은 지원 대학의 범위

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. 과거 같으면 자기 

실력에 맞춰 지원 대학 범위를 좁혔지만 

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서 그 폭을 넓

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. 

여기에 또한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있다. 

지원 시기에 대한 전략이다. 미국 대학 지

원 방식은 일반적으로 얼리(Early)와 레귤

러(Regular)로 나뉜다. 얼리는 다시 얼리 

디시전(Early Decision)과 얼리 액션(Early 

Action)으로 나뉜다. 

아이비리그 어드미션 통계를 보면 얼

리 디시전이 레귤러보다 합격률에서 일

반적으로 3-5배 높다. 그러나 얼리 디

시전은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

는 조건이 붙는다. 따라서 꼭 가고 싶은 

대학에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을 해야 한

다. 반면 얼리 액션은 '등록 필수'라는 조

건이 안 붙는다. 합격을 해도 등록하지 않

아도 된다. 그러나 합격률은 얼리 디시전

보다 낮다.

얼리 준비는 빨라야 한다. 11월 1일 혹

은 15일이 마감일이다. 지금이라도 빨리 

지원 대학리스트를 정해서 얼리 준비에 

만전을 기해야 한다.

▲ 사진=shutterstock


